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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 비수도권 병원 의료진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수도권 및 타지역 대형 병원 방문이 강제된다.
이러한 비수도권 병원 의료진 부족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의료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 의료
서비스 비대칭 문제 개선을 위한 비수도권 이동치료자 현황 분석을 수행한다.

Ⅰ. 서 론

최근 고령화 인구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펜데믹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국민건강에대한관심도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1]. 반면, 국내 의료진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며 건강 관리의 기초가 되는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과 비수도권과의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한 예로,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3]와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통계[4]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의 비율이 서울특별시에서

2.94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0.82명으로 가장 낮다. 또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의 비율이 서울특별시에서 5.57명으로 가장 높

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0.69명으로 가장 낮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

도권 간의 극심한 의료 비대칭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료 비대칭문제에대한 대책을논의하고

해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료 서비스 부족현황에 대해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 서비스 비대칭 문제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이동치료자 현황 분석을 수행한다.

Ⅱ. 본론

본논문에서는 전국비수도권이동치료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통계분

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분석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데이터 통계 분석의 3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2.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현황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NHISS

에서 제공된국민건강정보자료인표본코호트 DB[5]의 2019년도 데모데

이터 9,730개를 수집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현황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인 이동치료자의 거주지, 요양기관 위치 정보, 진료과 정보

를수집하기 위해개인주소지를포함하고 있는 BNC(자격 및보험료), 진

료지 주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INST(요양기관), 진료과 및 개인 주소지와

진료 주소지를포함하고 있는 T20(진료 일반 내역) 데이터만을사용했다.

2.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현

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기초자료를 구성하였다. 구체적

으로, 개별 진료데이터구분과개인주소지및 요양기관주소지를확인하

기 위해 T20(진료 일반 내역) 데이터와 BNC(자격 및 보험료) 및 INST

(요양기관) 데이터와 비교해 진료 별 개인 주소지 및 요양기관 주소지를

구성했다. 또한, 이동치료자 분석에 불필요한 주소지와 요양기관 주소지

가 동일한 경우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지역별 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평균

이동 거리를 분석하기 위해 주소지 위/경도에 기반한 지역 간 직선거리

데이터를추가해 수치형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추가로비수도권 이동치

료자의 수와 평균 이동 거리분석을위한 데이터는 3대 중증 응급환자 중

중증외상의 골든 타임인 1시간에 기초해 이동 거리 50km 미만의 자료와

서울, 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이동

치료자 현황 분석을 위한데이터는 기준년도, 개인 고유번호, 요양기관고

유번호, 진료과, 개인 주소지, 요양기관 주소지, 이동 거리 총 8개의 정보

로 구성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지역별 이동치료자 수 통계, 지역별 방문 환자

수 통계, 평균 이동 거리, 진료과 별 이동치료자 수 통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이동치료자수 통계및 지역별 방문 환자

수 통계의 경우,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지역 코드

정보를 참조해 해당 지역 이동치료자 수와 방문 환자의 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평균 이동 거리의 경우, 전처리 단계에서전처리된데이터에서 이동

거리 정보를 참조해 평균값을 추출했으며, 진료과 별 이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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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이동치료자(명) 평균 거리(km)
경상남도 밀양시 214 60.4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92 53.98
경상남도 김해시 86 90.94
경상남도 남해군 69 97.55
충청남도 당진시 62 64.31

표 1 지역별 이동치료자 수 통계 및 평균 이동 거리 분석 결과

진료과 이동치료자(명) 진료과 이동 치료자(명)
일반의 3377 안과 330
내과 1834 침구과 315
정형외과 767 한방내과 311

정신건강의학과 348 피부과 255
이비인후과 332 치과보존과 207

표 2 진료과 별 이동치료자 수 통계 분석 결과

시도 시군구 방문 치료자(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351
대전광역시 중구 130
대구광역시 중구 1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89
전라남도 순천시 88

표 3 지역별 방문 환자 수 통계 분석 결과

자수통계의경우, 전처리단계에서 전처리된 데이터에서진료과코드정

보를 참조해 진료과 별 이동치료자 수를 추출해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였

다.

2.4 분석 결과

표 1에서는 지역별 이동치료자 수 통계와 평균 이동 거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인다. 지역별 이동치료자는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남도 당진시가 각각 214명, 92명,

86명, 69명, 62명으로 높은 이동량을 보였다. 또한, 평균 73.444km를 이동

해 치료하며 중증외상 치료 골든타임인 1시간 내 도착을 보장하지 못해

건강 보장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에서는 지역별 방문 환자 수 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인다. 지역

별방문환자수는서울특별시강남구, 대전광역시중구, 대구광역시 중고,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순천시가 각각 351명, 130명, 119명, 89명, 88명

으로높은타지역환자방문량을보였으며, 의료 서비스가주요도시에집

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진료과 별 이동치료자 수 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인다. 진

료과 별이동치료자수는 일반의,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

후과, 안과, 침구과, 한방내과, 피부과, 치과보존과가 각각 3377명, 1834명,

767명, 348명, 332명, 330명, 315명, 311명, 255명, 207명으로 높은 이동량

을 보였으며, 일반의와 내과전문의 부족이 전체 데이터의약 53.6%를 차

지하는 것으로 보아, 절반 이상이 일반 상병과 내과 질환에 대해 거주 지

역 내에서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서비스 비대칭 문제 개선 방

향을 제시하기 위해 표본코호트 DB의 이동치료자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공급 소외 지역을 파악하고, 향후 의료진 및

의료시설 공급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워, 그 결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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